
口 특칩/국어 속의 한자어 

한자어의 쿠조와 그 조어력 

沈 在 箕
(서 울大 敎授， 國語學〉

1. 머 리 말 

이 끌은 한자어의 구초와 한자의 조어력을 살펴보려는 것이다. 한자에 

의 구조를 연밀하게 분석해 보면 한자어가 어떻게 만들어진 것안지률‘알 수 

있으므로 한자어의 쿠조분석윤 판정만 바꾸어 놓으연 한자의 조어력을 층 

명하는 방현이 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작엽의 순서로 보아， 우리는 

‘한자어’란 무엇인가? 그것은 한국어 어휘 체계 안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 

하고 있는가? 이런 운제를 먼저 살펴보지 않올 수 없다. 또 ‘한자어’가 

무엇안지를 밝히려연 ‘한자(漢字)’가 무엇인지도 언급해야 할 것이다 1) 

한국어의 테두리 안에서 한자어가 누리는 자리의 중요성은 한국어에 대l 

해 초금만 생각해 본 사랍이라연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사항의 하나이! 

다. 천체 한국어 어휘 가운데에서 한자어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높은 것 

윤 말할 것도 없고， 여러 분야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어휘의 빈도수에 있 

어서도 한자어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고유어보다는 엄청냐게 높커 혜품 

이다 2) 이러한한자어 우세 현상윤지난수천년(정확하게 말한다면 삼국시 

1) 여기서는 어휘론에 관계되는 운제만을 고려에 두고 언급하겠다. 한자 천반에1 
판한 운제는 너우 방대하고 또 이 블에서는 불필요한 부분도 않을 것이기 혜 
운이다. 

2) 1957 년 한글학회 가 엮 윤 〈우리 말 큰사천〉에 학르면 한자어 대 에 한자어 의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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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초기 이 래 약 2000 년)통안 이 웃하여 살아은 중국 민족과의 정치 문화 사 

회 풍 여러 분야에 걸친 교섭의 결과이다. 오늘날새로운 문화의 흐름이 중 

국과의 교섭J을 배제하더라도 아무 불펀없이 진행되리라는 생각에서 한자 

어가많게 판 과거 문화유산을거치장스러운것 내지는 부끄러운 것A로여 

기고， 하루 빨리 한자어의 짓눌립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랑직한 알이라고 

주창하는 사랑들이 생 겨 나고 있다. 다시 말하연 그들의 생 각은 한국어 의 에 

휘 체계 안에서 한자어의 III 중을 철 수 있는한， 줄여 보자는것이다. 아마 

도 근자에 이르러 한자어 운제를 다시 생각해보고자하는움직임은 이와갈 

은 한자어 극복융 위한 방법의 모색과 무관한 일이 아닐 것이다. 언어가 

지나간 문화의 모임， 쌓엄， 맺험이라고 한다면 우리 한국어의 어휘 자산 안 

에 한자어가 많은 것은 당연한 것이요， 또 앞A로의 문화활통야 한자어를 

쓰지 않고도 이루어철 수 있다면， 앞으로의 한국어 어휘 체계에서는 한자 

어의 위세가 줄어들 것이 분명하다. 그러묘로 우리는 지나치게 의도척으 

혹 한자어에 대해 척대 감정올 갖거냐 감소화 대책 같은 것에 마음썩힐 필 

요가 없다. 그렇지만 현재의 시점에서 한자어의 정체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만은 필요한 일이라 하겠다. 

2. 한자와 한자어 ’ 

그러연 한자어란 무엇안가? 가장 형법하게 풀이해 본다면 〈우리말 가운 

율은 53 ‘ 02% (81, 362) : 46.98% (72， 108) 이 고， 1956 년 운교부가 조사한 〈우리 
말 말수 사용의 찾키 초사〉에 짜르면 한자어 대 배 한자어 의 사용 반도 ll] 율은 
70.53% (39, 563) : 29.47% 06, 533)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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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를 보충하는 돗에서 필자는 벨레닝1 천의 배구시합 중계 방송에서 사 

용원 어휘를 제시한다. 고유명사와 助詞 및 活用語尾를 제외하고 32 개의 어 
휘가 사용되었는데 외래어 5, 고유어 7, 한자어 20 이었다. 그 어휘는다음과 
같다. 하이라이트， 세트스코어， 네트포인트 서브， 터치아웃， 살려 내다， 누 

르하， 밭다， 빼 앗다， 가로막기 , 밀어 넣 기 , 쳐 내 71. 犯失， 成功， 機會， 代表，
危機， 짧免， 뾰回， 長身， 主審， 副審， 速功， 直線， 速斷， ，後位， 前位， 中央i
攻뿔， 時間差， 對角線， 直接彈打
이 자료는 물론 정확한 것윤 아니지만 한자어 대 배한자어의 어휘수 ll] 윷이 
어렵잡아 64% : 36%가 됨을 보여주고 있다. 사용빈도 비율윤어휘수비율에 
서보다 한자어의 강세룰 더 많이 보여줄 것야다. 



체에서 한자로 척을 수 있는 모든 낱말〉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그러냐 

아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몇 가지 단서 조항들을 알고 있어야 한다. 

첫째로 한자의 범위 품제이다. 한자는 일쩌기 통북 아세아 천 지역에 걸 

쳐 공통r으로 쓰이던 문자로서 한자가 만들어진 지역과 시대가 광범위하다. 

어떤 글자는 오천년 천에 생긴 것이고 또 어떤 글자는 비교적 근대에 생겼 

다 3) 어떤 글자는 중국에서 만들어졌지만 어떤 골자는 한국에서 한국사항 

들의 창안 o 로 생성되 였다. 한자를 사용한 민족들은 한자가 충국에서 생 

성되던 방법 곧 六書(象形·指事·會意·形聲·轉注 ·假借)의 땅법을 이 

용하여 자기네들의 언어를 표기하는 새로운 한자들올 만들었다 4) 그러므 

-로 우리가 한자를 말할 혜에는 어디에서 언제까지 만들어진 것들올 카리 

키느냐 하는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지금 한국어 안에 있는 한 

자어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A으로 중국과 한국에서 만들어진 것， 그러고 

지대척 한계는 대체로 19 세기 말까지로 제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둘째로 한국어1 서 만든 ‘한자라 할지라도 순수한 우리말 즉 고유어를 표 

기하려는 수단으로 만든 글자는 제외하얘야 할 것이다. 짜라서 獅tL이냐 

更讀로 71'록된 낱말을 한자어 라고 할 수는 없올 것 이 다. 한국 한자는 크게 

/ 두 종류로 나쉰다. 하냐는 이마 존재하는 한자의 발음이냐 뜻을 다른 것 

-으로 바꾸어 이용하는 것이고， 다른 하냐는 새로운 발음이냐 뭇을 표하기 

위해 새롭게 만든 것이다. 앞의 것을 ‘바꾼한자’라 한다면뒤의 것을 ‘만 

든한자’라하겠다. 그러나까바꾼한자에는 ‘발음바꾼한자’와 ‘뭇바꾼 

한자’가 있다 5) 이 가운데에서 ‘뭇 바문 한자’로 표기한 한자어 이외에는 

3) 한자는 출곧 증가일로에 있다. 漢나라許慣의 說文解字는 9， 353 字를 수록하고 

었으나 梁 玉篇운 16, 917 字， 康廣짧은 26, 194 字， 宋 集題윤 23, 525 字， 明 篇
海類훌운 38, 400 字. 明 字葉는 45, 550 字. 淸 康熙字典은 47, 216 字로 계 속 증 
카하였다. 아마도 현재는 六萬字가 훨씬 념을 것으로 침착펀다. 

-4) 일본운 일본 한자가 있A며 월남도 추놈(字痛)이라는 월남 한자가 있었다. 중 
국 이외의 지역에서 만든 한자들은 대체로 會意， 形聲， 假借의 세 가써 방엽 
에 의한 것이다. 한국 한자도 예외는 아니다. 參照 ; 金鍾협(1983) ， 韓國固有
漢字맑究， 集文堂.

'5) 발음 바꾼 한자에는 這(갓)， 千(캉)， 員(꿋)， 뿜(꽂) ， 印(끝)같은 것이고 뭇 
바꾼 한자에는 願(가오리 용)， 鍵(팽이 과)， fH묶읍 단)， 木(무영 옥)，‘ 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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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의마에서 한자어에 포함시킬 수 없다. 

세째로 한자는 원칙척A로 단음철로 읽힌다. 중국의 경우에는 그 발융 

이 그대로 그 글자가 냐타내는 룻올 드러내는 것이 되겠지만 한국을 비붓 

한다른나라말에서는그나라고유의낱말이 있을터이으로그것이 한자 

의 수입 과정에서 이른바 한자의 돗(또는 ‘새깅’이라고도 함) 즉 字訓，字

義， 字釋이 되었다. 한 혜 우리 냐라에서는 한자를 이 새김A로도 읽었다. 

그러나 그러한 판습은 조만간 사라져 버렸다. 물온 알본에서는 아직도 字

훌JII-으로 한자릎 읽는 습관이 남아 있올뿐 아니라 어떤 한자어는 반드시 字

힘1[...2...로 읽어야 한다는 제한펀 규칙까지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러한 

판습이 얼쩌기 사라졌A묘로 한자어를 그 뭇에 짜라 읽는다는 것은 상상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묘로 Jll 록 어떤 한자어가 우리 한국에서 충분히 

이해되고 이용될 수 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본에서 字뢰11...2...로 읽히는것 

이라면 우리의 한자어로 받아들알 수 없다. 

이렇게 본다연 한자어는 19 세기 말까지 중국에서 생성펀 한자를 가지고

중국， 한국， 일온에서 두루통하도록 만든어휘 항목으로 반드시 지정훤한 

자음A로 읽히는 것을 근간무로 한다. 여기에 짜로 한국에서만 통하는 어 

휘 항목을 덧붙여야 할 것이다. 

다음 o 로 짚고 념어가야 할 품제는 한자가 한국어 체계 안에서 어떤 언 

어 단위에 속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한자가 어떻게 쓰 

이 는지 를 알아야 한다. 한자는 중국에 서 중국어 를 천반적 A로 표기 하기 

위하여 생성 • 발달해 온 문자이다. 비록 단음젤로 읽히고 돗올 나타내기 

위한 것이 중심을이루고는 있으나， 어떤 언어이건릇만 중요하고 음은중 

요하지 않으며 또 문엽적 여러 특성이 고려되지 않는 언어란 존재할 수 없 

A묘로， 한자는듯이외에， 단순한 발음이나 여러 가지 문법 기능을표현하 

는 방법A로도 사용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한자 쓰엽의 특성에는 얼 

단 다음 네 카지가 있다는 것올 염두에 두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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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루 말)같은 것이다. 만든 한자에는 쩔(칼). 웹(똥). 짧(논 당). 옳(정냉 
대). 騙〔벽 현)같윤 것이다. 



1. 하냐의 한자는 여러 개의 음(音)올 가칠 수 있다. 

2. 하나의 한자는 여러 개의 풋(옳)을 가질 수 있다. 

3. 하나의 한자는 여러 가지 운엽 기능을 수행할 수 있마. 

4. 짜라서 하나의 한자는 특정한 운장 안에서 운뱅 기능에 짜라 그 위치훌 자 

유로이 바꿀 수 있다. 

위의 네 가지 특성은 한자가 가칠 수 있는， 가능한 특성을 뭇하는 것으 

-로 이해되겠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자추 쓰이는 한자알수록 위의 네 가지 

~특성을 두루 구비하고 있다 6) 

하나의 언어를 완벽하게 표현하려면 뜻은 천혀 고려하지 않아도좋고다 

만 소리만 요사해야할 필요도 있다. 한자는 뜻글자야기 혜문에 소리 묘사 

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수가 있다. 그러나 이른바 會意나 形聲의 방뱀 

-올 사용하예 만든 뺏(중얼거렬 술， 휘파랍술) 자라둔가， 업 구자셋올옆 

.~로 냐란히 모아 놓은 口디口(많은소리 령， 시끄러울 령)자 같은 것올 보연 

정도의 문제알 뿐， 한자로 표현하지 뭇할 것이 별로 없을 것이라는 생각 

-올 갖게 한다. 웃는 소리를 요사하는 呵呵(가가)， 佳陸(와와)라든지， 돼 

먹지 않운 소려를 나타내는 P폐嘴(동당)이나， 뭇밖의 알에 놀라 소리를 지 

르는 것을 표현하는 뼈뼈(돌돌)같은 한자에를 보면 막연히 한자는 돗글자 

라고 생각해 온 것이 얼마냐 잘뭇된 것이었는가를 알게 된다. 

한자는 도한 말하는대 로 척 는 言文一致의 白話文이 생 기 기 。1 천부터 文

法的 機能을 나타내 는 이 른바 語助廳 글자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풍훌 훌용 乎

也‘ 같은 한자는 그 대표적안 예이지만 이러한 글자들도 단순한 語助廳가 

6) 우리는 이 사살을 확인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음과 뭇의 예얀 몇 자제시해 본 
다. 

여러 개의 음을 가진 한자 : 且(차， 저) 뿔(관， 천， 꽂) 伯〔액， 패) 樂(락， 악， 
요) 內(내， 납， 나) 北(북， 배) p因〔안， 연， 옐) 數(수， 삭) 大(대， 다， 태 ) •.. 
여 러 캐 의 뭇을 카진 한자 : 天Cú)하늘 @만물의 근본 @죠울주 @진리 @임 
금의 경칭 @운영 @태어 낭 @아버지 @지아비 @중요함〕 容Cú)얼굴 @모양 
@쌍(包) @놓음 @용납함 @용서함 @씀(用) @내용 @현안함 @펄렁거립 
@조용함 @조사(助詞)) 小Cú)작음 @좁읍 @척읍 @어렵(#J) @짧음 @찰 
음(細) (J)천항(戰)@척게여김 @첩(훌)) 文CCD글 @글자 @운채 @어귀 @ 
빛 남 @엽 (法) (j)착함 @아흥짐 @현상 @꾸멈 @아릎다웅 @채 색 @결 (理)
@꾸멈 @수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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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듯이 있다 7) 

이러한 사실로부터 우려는 한자가 한국어 체계 안에서 어떤 언어 단위에 

속하느냐 하는 물음의 해 밥을 찾을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한다연 한자 하냐 

하냐는 일괄하여 규정할 수 있는 어떤 언어 단위가 아니다. 대부분의 한자 

는 고대 중국에서 생성될 당시에 그 하나 하나가 틀림없는 낱말이었고， 또 

단음절로 읽혔다. 그러으로 쉽게 생각하여 낱낱의 한자는 語幹形態素로여 

결 추 있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한국어 체계 속으로 들어오면 名詞는제 

외한다 하더라도 動詞로쓰이는한자는 語幹끝에 {-하-}가 있어야 하고또 

活用語尾릎 ’ 붙여야낱말의‘ 행세를 할 수 있다. 또 어떤 한자는 반드시 일 

정한 다흔 한자와 결합하여 낱말을 형성하므로 이런 경우에는 독립된 형 

태 조랴71 보다는 차라리 語根 또는 語基를 이 루는 音節로 보는 것 이 좋다. 

그러 냐 이 와 같은 記述言語學的 관점 의 分析이 한자를 아우리 語根이 나 語

基에 해당하는 음절로 취급한다고 할지라도 한자가 지나는 語幹形態素的

특질은 한국어 체계 안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그것은 특정한 한자가 

그 글자를 포함하고 있는 한자어의 대표 구실을 하면서 略語의 커능올 수 

챙하키 혜문이다 흔히 ‘著’냐 ‘作’은 한국어의 체계 안에서는 완천한 낱 

말이 아니라고 생각되어 왔었다. 즉 어떤 책의 著者를 밝히는 책 겉장에 

‘000 著’라고 쓰고， 그림이나 사진 같은 예술 작품의 作者를 표시할 예 

‘000 作’이라고 쓰는수가 있다. 이 혜에 ‘著’나 ‘作’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물음에 좋은 대담이 없었다. 한국어의 일반석안 운엽 체계에 따르연 

그것은 분명히 완천한 명사도 아니요， 통사도 아니다. 일종의 갖추지 뭇 

한 낱말(不具單語)일 뿐이다. 그러나 ‘著홉’와 ‘作品’의 略語形A로 ‘著’

와 ‘f'F’이 쓰였다고 본다연 갖추지 못한 형태이기는 하나 낱말업에는 플 

령이 없다. 한자 하나하나는 이처럼 그 글자를 포항한 낱말의 略語形A

η 也CCD결 정 의 뭇응 나타내 는 어 조사 @形容의 뜻을 강하게 나타내 는 어 조샤 
@아우 의 미 없는 어 조사 @도(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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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광뱀위하게 사용된다. 이와같은略語的특성파 語根으로서의 특성을고 

려하여 우리는 한국어 체계 안에서의 한자를 準語幹形態素 또는 據備語幹

形態素라는 용어로 정리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한자어의 구조 

한자어의 쿠조를 찰펴 보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카창 단순한 방법은 字

數에 따라 구조를 분석하는 것이다. 단음젤로 읽히는 낱낱의 한자는 앞에 

서도 논의된 바와 같이， 대개 語幹形態素로 쓰알 수 있으며 또 語幹이 되 

지 뭇할 경우에는 語根의 구실을 할 수 있오으로 하나의 한자로서 독렵판 

낱말은 상당히 않을 것이 예상된다. 다음 예들을 보자. 

山， 江， 冊， 忽， 門， 香， 觸， 쫓， 훌， 鐘， 城， 樓， 相， 劃， 線， 龍， 賞， 웹， 

罪， 金， 銀， 쩨， 鐵， 百， 千， 萬， 健， 慣， 情， 恨， 前， 後， 左， 右， 甲， 6. 

秀， 優， 美， 善， 惡， 뼈， 那， 陽， 東， 西， 南， 北 ... 

甚하 觸하 훌하 惡하 善하 足하 困하 險하 훔좁 

戰롭 能하 亡하 臨하潤하 通하 滅하 종하 求하 

휠하 退하 合하 答하 犯하 몇하_.，.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한자의 一字語는 名詞類에 限한다. 그러나 動詞

를 만드는 語幹末形態素 {-하-} 따위 의 特珠{生과 한자의 語根f生을 고려 하 

여 위에 보이는 바와같은動詞類도一字語에 포함시켰다 8) 이들 예에서 특 

별히 흥미있는 것윤 ‘秀 優 美’와 ‘善， 善하 惡， 惡하-’퉁이다. ‘秀，

優， 美’는等級을表示힐- 혜에 한하여 영사로서 낱말이 되는 것이며 그외에 

는 語根의 상태 로 남는다. ‘善’ 과 ‘善하-’ 에 서 한자 {善} 은 경 우에 짜라 

完全한 自立語幹이 되커도 하고 語根의 상태에 머물기도 하는 예를 보안 

다. 우리는 이 예에서 한자가 지난 形態素的 特↑生올 꿰뚫어 볼 수가 있다. 

이 特性을 우리 는 앞에 서 準語幹形顯素 또는 據備語幹形慮素라고 이 릎 붙 

였었다. 

8) 이 글에 서 는 動詞類 한자어 의 경 우 {-하-}동 語幹末接尾詞는 字數에 포함시 
키 지 않았다. 따라서 ‘I夫하다’ 는 二字語이 고 ‘年相若하다’ 는 三字語가 판다. 

31 



그러연 야제는 =字語릎 살펴보기로 하자. 아마도 한자의 二字語는 한 

자어의 핵성이라고 보아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논의의 펀의를 위하 

여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9) 

1. 主述構없 

天動， 地動， 家쓸， 日沒， 月 出， 夜深， 市立， 國立， 天뼈.Á造， 天定 .•.•.. 

2. 修節構成

動詞. 過程， 完慶， 長期， 特徵， 擺念， 國슐， 營門， 樓則.Á品， 漢字..... . 

:3. ' ~列橋成

家屋.Á民， 土地， 河JII. 方홉. 言語， 上下， 左右， 日月， 山川， 父母， 祖孫，

行흉， 達成， 錯誤， 操作， 關係， 對應， 繼續， 檢훌， 選擇.00滅. 授受， 去來，

浮沈••..•• 

4. 限定構成

密接， 冷짧， 指示， 特定. ]훌測， 脫出.~列， 聯合， 必然， 使用

'5. 補充構成

社會， 意味， 뾰質， 짧明， 移動， 買入， 휠出 •..••. 

-6. 接尾構成

뼈子， 檢子， 倚子， 人間， 호間 •••••• 

7. 검的構成 

避難， 殺生， 防火， 停會， 觀光， 開議..... . 

8. 被動構成

見흉， 所定， 被홉 ... 

9 否定構成

꺼論， 不利， 非理， 無罪， 否決， 莫道..... . 

10. 省略構成

懷中， 傷寒， 意外， 亡命， 避靜， 特委， 大入， 入試... 

二字語의 構造를 분석하는 데에는 ‘ 판점에 따라 초금씩 달라질 수 있겠 

지만 총체적인 모습은 위의 옐 가지로 설명될 수 있을 것 같다. 

主述構成에 속한 낱말은 기 원척 으로는 한문 문장에 서 主語와 述語의 구 

질을 하먼 일종의 문장이 다. 즉 ‘하늘이 움직 이 다(天動)’ ‘집 안이 밴한하 

다(家負)’ ‘해가 지다(日沒)’ ‘밥야 깊다(夜深)’와 같은 문장이 낱말로 굳 

9) 여기에 例示한 한자어 가운데에서 {-하다}가 ‘붙어 動詞카 되는 것이 않이 있 
~나 그것올 얼얼이 표시하지 않았다. 漢字들의 구성 판계에만 판심을 두는 글 
이기 혜운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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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이다. 이렇게 낱말로 바뀐 뒤에는 慣用의 정도에 따라 영사로 쓰이 

기도 하고 통사로 쓰이기도 한다. 경우에 짜라서는 관형사로만 쓰이는 것 

도 있다. 天動(천둥) 地動(지둥)같은 것은 명사로 쓰이는 것이고， ‘家負

승F여’ ‘夜深한데’의 경우는 동사로 쓰인 것이다. ‘日沒時間， 月出東山，市

立合唱團， 國立大學， 人造網妙， 天定配]z!i’ 에 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관 

형어로 자주 쓰이는 것도 있다. 명사로 쓰이는 것은 관첨에 짜라 ‘하늘의 

움직임(天動)’ A로 해석하여 修節構成으로 볼 수도 였다. 

修節構成에 속한 낱말은 원칙적A로 名詞에 속한다. ‘움직임을 나타내 

는 말(動詞)’ ‘지나온 걸(過程)’ ‘흠이 없는구솔(完뿔)’ ‘긴 통안(長期)’ 

같은 낱말들은 낱말의 중성이 뒤에 있A면서 앞의 것이 관형어의 쿠질을 

하는 것이고냐핫일을 의논하는 모임， 나라의 모임(國會)’ ‘군대들이 주 

둔한 곳의 문(營門)’ ‘학교의 규칙 (校則)’ ‘한나라의 글자(漢字)’ 같은 것 

운 낱말의 중싱은 뒤에 있오냐 앞의 것에 소속된， 소유의 관계를 보인다. 

‘完藍’ 은 完의 의 비 를 강조하여 ‘完뿔하다’ 와 같은 상태 통사로도 쓰인다. 

뾰列構成은 두 개의 한자가 對等한 자격￡로 결합된 것들안데 ‘家屋，Á.

民， 土地， 行寫， 達成， 錯誤와같이 같은 의마의 글자가 연이셔 쓰안 것 

과 ‘上下， 左右， 明滅， 去來’처험 대렵척인 의미의 글자가 결합된 것의 두 

가지 가 있다 10) 그러 고 ‘山川， 父母， 祖孫’ 풍은 명사이 며 ‘檢훌， 選擇， 授

受’ 퉁은 명 사와 동사의 두 방향으로 두루 쓰안다. 

限定構成은 앞의 것이 副詞의 구실을 하고 뒤의 것이 寂述動詞의 우살 

을 하는 動詞類들이다. 이들어휘는 ‘가까이 붙다(密接)’ ‘차케 얼리다〔冷 

演)’ ‘카리키어 보이다(指示)’ ‘특벨히 정하다(特定)’ ‘반드시 그러하다 

{!必然)’ ‘부리 어 쓰다(使用)’ 퉁으로 풀어 볼 수 있다. 

補充構成은해석 방법에 따라 뾰列이나 限定構成으로 폴 수 았는 素地71-

였다. 그러나 여기서는 앞의 글자만ξ로도 의미는 분명하지만 뒤의 글자 

를 덧붙임으로써 그 돗올 더욱 분명하게 냐타내는 낱말로 해석판다는 관 

1이 同養二字語는 경 우에 짜라 語順야 바뀌 어 사용되 기 도 한다. 한국에 서 는 ‘름 
語’이지만 중국에서는 ‘語롬’으로 쓰61 는 것윤 그 좋은 예이다. 울론 同義=
字語 이외에도 냐라에 따라 字順을 바꾸어 쓰는 예는 않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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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에 서 補充構成이 란 부류에 넣 었다. ‘사함들의 모임 ’ 올 돗하는 말로는 

‘社’ 하나만A로도 充分하며 ‘뭇’ 을 나타내 는 말로는 ‘意’ 하나로 충분하 

다. 그러나 대부붐의 한자어는 語훨的 安定을 얻기 위하여 하나의 글자를 

더 ‘補彈하여 二字語를 構成한다. ‘사다(買)’는 ‘사들이다(買入)’로 바꿈 

A로써 그 의미를 분명히 한다. 

接尾構成은 이 른바 接尾離를 결합시 켜 語棄的 安定을 얻은 낱말들올 포 

괄한다. ‘유리’를 듯하기 위하여는 ‘稍’ 한 자로도 가능하지만 첩미사 ‘

子’률 결합하여 안정감 있는 二字語를 형성하였다. ‘A間’의 경우는 ‘間’

을 첩마사로 볼 수 있겠느냐하는의문을 내놓올 수 있지만 ‘間’의 의미는 

관여하지 않기 혜문에 ‘間’이 결국 접미사처럽 쓰안 셈이다. 

지금까지의 여섯 가지 構成은 한국어의 통사우조에 맞추어 보았을 혜 語

JI圓이 一致하는 것들이 다. 그러 나 目 的， 被動， 否定의 세 가지 構成은 한 

국에 통사쿠조상A로 보연 遊JI頂￡로 되어 있는 것들야다. 한국어 어휘 체 

계 안에서 異質的안 構成올 보이는 典型的인 例가 이들세 가지 구성이다. 

‘난리를 피함(避難)’ ‘산 것올 죽엽(殺生)’ ‘빼앗음을 당함(見쫓)’ ‘정 

하여짐 (所定)’ ‘ 이롭지 않음(不未1]) ’ ‘죄가 없음(無罪)’ ‘거스르치 못함 

(莫進) ’ 둥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고유어 로 풀어 놓 o 면 語11頂을 바꾸 

케 된다. 또 이들 세 가지 우성에 속한 한자어는 애초에 寂述動詞의 기능 

을 수행하기 위하여 생성된 낱말이지만名詞 冠形詞副詞퉁A로 폭넓게 사 

용된다. 

이러한 사실로부허 우리는 한자어의 생성이 중국의 古典에 매우 크게 의 

존하였올 것이라는 推測을 할 수 있다. 즉 중국의 문헌을 涉繼하던 우리 

조상들이 부족한 고유어 를 보충하기 위 하여 , 혹은 깐펀하게 표현하기 뷔 

하여， 또 혹은 한문지식을 과시하기 위하여 漢文 文章에서 이해가 가능한 

二字를 우리말 속에 語葉처렁 접어 넣어 사용한 오랜 관즙이 =字 漢字語

의 핵성을 이루게 되었다고 생각하자는 것이다. 이것이 타당한 추론이라 

면 한자어는 원칙척A로 중국 고천 폼 漢文의 傳統的안 統離構造륨 바탕 

.2..로 하고 있는 셈이다. 그 움직알 수 없는 증거가 바로 目的構成， 被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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構成， 否定構成A로 되 어 있는 한자어들이 다 11) 

끝A로 省略構成에 대 하여 잘펴J보기 로 하자. 이 省略構成이 야말로 한자 

어가 얼마나 한자의 자유로운 결합에 의해 이루어진 것안가를 보여주는부 

푼이다. 이 省、略은 언어의 慣習性에 근거한 것￡로 省略의 原則 같은 것 

을 설정하기가 어렵다 

‘懷中’은 ‘懷於身中(옴안에 지님)’의 축약오로 볼 수 있고 ‘傷寒’은 ‘傷

以寒(추위로 안하여 명올 얻음)’의 축약우로 볼 수 있다. ‘意外’는 ‘意之

外(마음먹은 것이 아닙)’으로 ‘亡命’은 ‘逃亡而救命(도망하여 목숭을 건 

짐)으로 풀이할 수 있다. 만알에 ‘亡命’올 目的構成으로 풀이한다면 ‘목숨 

또는 운명올 망하게 함’이 되어 ‘생명올 죽엄’이라는뭇을 나타낼 수도있 

다. 또 ‘避靜’을 目的構成A로 ，보면 ‘고요한 곳;올 띄하여 시끄러움을 찾 

아감’이 될 것이나 이것은 ‘避世靜靈’의 준말로 ‘속세를 피하여 조용한곳 -

A로 가서 영 혼을 고요하게 함’ 이 라는 돗A로 쓰이 는 낱말이 다. ‘大入’ 은 

최근에 생성펀 한자어로 특벌한 주목올 끈다. 이 낱말은 ‘大入學力考훌’ 

‘大入廳爭率’ 같은 복합 한자어 의 관형 어 로 쓰이 는데 ‘大學에 入學하다’ 라 

는 우리말의 머리 글자 모아쓰기에 의한 준말이다. 그러으로 이것은 천통 

켜인 고천 한자어와는 천혀 다른 계통의 낱말로서 한자어카 얼마나 자유 

로운 방법￡로 준말이 되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안 예의 하나이다. 요늘 

날 이 방법에 의한 한자어는 일상의 時事用語에 매우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 

、三字語 이상의 한자어는 二字語의 構成方式에 따라 =字語의 앞이냐 뒤 

에 一字 또는 그 以上을 덧붙여 형성된 것이다. 다음에 三字語 몇 예를 보 

11) 이 論틈를 補꿇하기 위 하여 두 가지 事例률 더 들고자 한다. 
첫째， 시골의 홈老들과 修A事를 할 혜에 다음과 같윤 대화를 요즈음에도 을 

을수있다. 
물읍 : 待下이씹니까 ?C부오닝올 모시고 계성니까?) 
대당 : 네， 없存하씹니다(네， 두 분 다 살아 계십니다〕 

둘째， 일상으로 자주 읽히먼 초보의 한문 책에는 요즈음에도 널리 쓰이는 漢
字語가 않다(다읍 明心寶鍵 중에서 밑줄친 부분) 
終身 行善 善짧不足 日月行惡、 惡自有餘

恩義廣施 A生何處 不相逢 훌훌忽莫結 路遠敎處 難며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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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로한다. 

傳簡-錢 傳燈-좋 傳業-病 不陳-港

i옳證-罪 亡命-客 懷古-談 不戰-麗

大-解典 過-保護 옳-君子 不-{'p寫

諸-問題 非-課鏡 微-拉子 不-調和

위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렴 三字語는 반드시 二字와 一字로 나뉘고 

二字는 다시 二字語 構成方式에 따라 또 分析할 수 있다. 

四字語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 基本二字語 두개가 결함한 것. 

傳奇-文學

亡命-政府

傷À-害物

f흉集-軍人 

不표-處分 

傷風-敗힘 

懷中-時計

閒係-改善

f벚훌-倒慶 

둘째 基本=字語의 앞이나 뒤에 -字썩 덧붙이어 얀든 것. 

옳-節制-便 

南-回歸-線

塊帶-用-品

大-單位-群

北-太平-洋

成績-表-*쫓 

非-合理-的

不-道德-뾰 

精神-病-質

세째 원래는 하나의 文章 또는 語句로서 한국어 문장에서는 語棄처럼 慣

用되는 것. 

宿虎衝훌(자는 뱀에 코칭 주기) 

R鍵之}콤(다음융 위 하여 치 금은 옴을 풍힘 ) 

言飛千멸(말은 빠르고도 멀리 펴 짐) 

熟不還生(익은 음식은 날것으로 돌아가지 웃함) 

여기에는 이른바 古事成語라고 하는 상당수의 語葉가 있다. 이처령 三

字語까지는 낱말의 次元올 넙지 않A나 四字語 이상이 되면 漢文 統購上

A로는 文章으로 보아야 할 것이 국어 문창 속에 語훌처렴 揮入되어 쓰인 

다. 四字펌의 천통은 詩經과 같은 古典￡로부터 千字文에 이 르기 까지 漢

字語句의 核心을 이루는 것이었다. 그래서 한 혜는 ‘小1*密植(척은 포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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빽빽이 상기)’ ‘應能負擔(개안 능력대로 조세를 부담함)’ ‘便內包紙(갑 안 

에 싼 종이)’같은 새 말을 만들어서 한자를 모르는 사랍이 발음만 들어가 

치고는 알아들을 수 없는 현상이 얼어나기도 하였다. 

五字語는 直接構成素 分析 방법에 짜르면 반드시 첫째 단계에서 二字와 

三字로 나누어지고 두벤째 단계에서는 르字語카 다시 =字와 一字로 나건 

다. 이 五字語에도 四字語의 경우처렴 語품의 차원을 념어선 成句가 였다. 

다음예를 보자. 

愛情<-缺z-:JlE 훌籍-都賣 商 不-定期-風路

韓國-文學-史 民主-표義-黨 不知-何-歲月

國際-載判-所 不當-利得-金 光-슴成-裝置 

懶뿜-觸-冊張(게으른 선 "1 객장만 녕긴다〕 

惡狗-無完-훌(뭇훤 강아지 콧둥 아울 날 없다) 

以上￡로 글자 수에 의한 한자어의 구조에 래한 검토를 마우리 짓기로 

한다. 한자어는 죠字語 以上도 얼마든지 존재한다. 그러나 앞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三字語 以上의 모든 한자어는 二字語를 기반으로 형성되어 있 

A므로 쿠조적 특칭은 결국 =字語의 해명에서 끝나는 것이라고 해도 과 

언이 아니다. 그러면 그 二字 漢字語의 造語法上의 강점은 무엇인가? 

4. 한자의 조어력 

한자어가 지난 造語法上의 특성을 다시 정려하면 다음 몇 가지로 요약 

할수 있겠다. 

첫째 漢字 하나 하나가 지닌 統購的 機能의 多樣性이다. 하나의 漢字

/ 카여러 가지 意味로轉用되는것과더불어 다양한統購的機能을수행함 

~로써 다른 글자와 매우 自由롭게 결합한다. 과장하여 표현한다연 古典

的안 漢文 문장에서 임의로 연이어 있는 二字를 뽑아내연 그것이 낱말로 

쓰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처럼 보인다 12) 그러연 하나의 글 

12) 물론 이것은 과장판 표현이치만 論語의 篇名윤 그 篇頭에 나온 처음 二字〔또 
는 三字)로 만든 것이다. 이것윤 任意의 二字(또는 三字)가 語棄化한 特異하 
고도 珍奇한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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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얼마냐 다양하게 쓰이는가를 다음 ‘宿’字의 예로 잘펴보자. 

〔가) CD宿德 @宿훨 @宿命

(나)@宿뻐 @宿食

(다-)@宿直 

(라) (!)슴宿 @下宿 @野宿

〔마) @웰宿 

‘(가)에서는 宿이 冠形語로 사용되고 있다. 

항
 

사
 
며
。
 

망
 
야
。
 。τ

댁
 

회
 
작
 

。

E
던
-
해


놓
-
있
-
정
←
 

아
-
고
-
단
 

다
고
 풍
-
부
-

월
-
월
-
혜


세
-
세
-
、
냥
-
-

쐐
-
빽
 
빽
 

@ 

@ 

@ 

.(나)에서는 宿이 動詞로 사용되고 있다. 

@ 잘간프 머물음 

@ 잠자고 밥먹음 

(다)에서는 宿이 副詞로 사용되고 있다. 

@ 자면서 치킴 

(라) (마)에서는 (가) (냐)(다)와 달러 ‘宿’字가 뒤에 놓여 었다. 그중에 

서 (라)는 動詞료 쓰인 것이고 (마)는 名詞로 쓰안 것이다. 

@여릿이 함께 장 

@ 한 곳올 정 하여 오래 도록 장자고 머 물음 

@ 들어서 잠자고 머물음 

@ 갚간긴 위하여 들어강 

이해를 위하여 위와 같은 예를 들었거나와 대부붐의 한자는 모두 이 정 

도의 통사척 다양성 은 카지고 있다 13) 

13) 교육용 기 초 한자 1800 자로 펀 낱말윤 98, 504 개 인데 앞자리 에 놓언 것 은 84, 972 
개이고 뒷자리에 놓안 것은 13， 532 개라는통계 보고도 있고(南廣祐(197η ， 現

代 國語 國字의 諸問題湖聞， p.230 참조) ‘國’ 字가 들어 있는 二字語의 경 
우 國。1 앞자리에 있논 낱말윤 99 캐， 뒷자리에 있는 낱말윤 134 개라는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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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쩨 漢字 하나하나가 냐타내는 意、味의 顧通{生이 다. 意味가 轉變據大되 

면서 二字語에서부터는 慣用的으로 特珠化 專門化하는 수가 있다. 가령 

-音譯語안 佛敎用語 ‘三陣， 홉睡， 볕樂， 佛\fÉ’같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洪武， 永樂， 光武， 隆熙’ 동 年號名올 비 롯한 固有名詞， 그리 고 ‘經濟，

白眉， 三才， 土木? 둥에 서 볼 수 있는 意味의 專門化는 다른 어 떤 言語의 경 

우보다도 彈度카 크다고 보겠다. 

세째 漢字 하나하나가 갖는 意、味의 代表性이다. 앞에서는 意味의 l뼈 

‘이 넓어지면서 二字語의 意味를 옮Ij約하는 경우였지만 이언에는 이미 形成

펀二字語혹은三字語에서 대표가되는글자하나가다른 대표 끌자와어울 

려 略語를 만들 수 있는 특성을 가리킨다. 이러한 特{生에 의해서 漢字語의 

短型化가 가능하게 되고 이러한 간결성이 보다 많은 漢字 造굶를 부채질하 

는 훨因이 되기도 하였다. ‘科技處(科學技術處)’ ‘文公部(文化公報部)’퉁 

政府機構의 명칭에서부터 ‘太統領굶歐(대통령의 유렵 방문)’라고 하는 신 

운 기사의 제목에 이르기까지 漢字略語는국어 생활 천반에 널리 퍼져 았다. 

위 에 언즙한 세 가지 특성 , 즉 機能의 多樣性， 意味의 顧通性， 意味의 

代表性은 漢字로 낱말올 만들어 쓰는 것 이 고유어 로 낱말을 만들어 쓰는 

것보다 더찰 냐위 없이 간펀하다는 인식을 굳혀 왔었다. 그러나 한자를 

요르는 젊응 세대가 늘어가면서 낱말이 반드시 짧아야만 좋은 것이냐는 

의문과 함께 좀 음철 수가 많더라도 알기 쉬운 말이 더 좋은 것이라는 생 

각이 간결한 한자어에 대한 매력을 감소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성급하게 짧은 한자어가 좋A냐， 긴 고유어가 좋으냐 

하는 黑白論理에 짜른 결정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한국어의 역사 속에서 

한자어는 분명히 한국어의 어휘 체계 및 의마 체계상의 모자라는 점을 채워 

주는 데 커다란 공헌을 했오며 또 앞으로도 여천허 그러한 공헌을 계속할 

것A로 보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한자의 조어력응 더 면밀하게 검둥되어 

도 좋을 것이다. * 
도 있다(吳之湖(1973) ， 國民學校 兒童의 國語力 實態， 語文맑究 1 號 p.38 參
照). 그러냐 ‘國·字가 들어있는낱말은1. 200 개가넙는다는 조사 보고도 있다 

(金文昌 (1984) ， 국어운자표기흔， 文學世界社 p. 144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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